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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

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

립니다.. 

  

1. 금리 관련 

* 은행들, 예금금리 줄줄이 인하 

 

유리한 것은 바로 실시하고, 불리한 것은 지연시키는 전략이 아직도 은행권에는 졲재

하는 거 같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 들어 정기예금의 금리를 잇달아 내렸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

르면 국민은행은 국민슈퍼 정기예금(1년 만기)의 금리를 지난주 연 3.70%에서 이번 

주 연 3.60%로 0.10%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가 시장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바람에 시장금리가 급락한 데 따른 것

입니다. 

 

하지만, 변동부 대출금리는 이달 초 0.03%포인트가량 오른 이후 추가 조정되지 않았

습니다. 

  

 

2. 보험 관련 

* 車 보험료 다음달 2.5~2.7% 또 오른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전용 보험사 4곳과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달 중 자동차보험료를 추가 인상키로 했습니다. 인상폭은 평균 2.5∼2.7% 선입니

다.  

 

이들 보험사는 9월 초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4%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

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자동차보험료로 거둬들인 돈 중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지

급된 돈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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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물가가 초비상 사태인 현재의 상황에서 의무보험이 오른다는 것은 물가급등

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3. 생활 관련 

* "추석택배 반송됐으니 주민번호 말해라?"…'사기' 주의. 

 

메싞저 및 전화 피싱 사기의 수법이 더욱 정교화 되는 거 같습니다. 지식경제부 우정

사업부에 의하면, 최근 우체국을 사칭해 소포가 계속 반송되어 싞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탁한다는 전화가 걸려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

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기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물이 반송됐다고 접근한 후, 상담원

을 연결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속여 싞원확인을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어눌한 조선족 말투를 쓰지 않아 구별도 쉽지 않습니다.  

 

사기범들은 빼낸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 피싱 조직에 팔아 넘기거나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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